
▲보릿고개의 아픈 추억을 건강과 힐링 체험
의 장으로 승화
‘아야 뛰지마라 배 꺼질라 가슴시린 보릿고
갯길’가수 진성의 보릿고개란 노래의 첫 구절
이다.�‘보릿고개’는 한국의 봄철 기근을 가리
키는 말로 춘궁기·맥령기로 불렸다.
쌀이 떨어지고 보리는 여물지 않아 수확할

수 없어 허기진 배를 움켜쥐던 시기 가장 든든
한 먹거리였던‘보리’는 세월이 지나 인기를
잃어가고 있었다.�그리고 2005년 꿋꿋하게 우
리 전통 먹거리 보리를 키우고 생산해내던 농
민들에게 위기가 다가왔다.�정부가 2012년에
보리 수매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.
이 소식을 듣자 군산시는 농가소득 불안정

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.�당시 전국 생
산량의 50%에 육박하는 흰찰쌀보리를 알리고
자 지리적표시 제49호로 등록하고 판로 확대를
위하여 미성지역 농민 중심의 축제를 시작했
다.�바로‘군산꽁당보리축제’이다.
이렇게 소규모 축제로 시작된‘꽁당보리 축

제’는 강산이 두 번 바뀌면서 도시와 농가 소
통의 장으로,�농업과 농촌 문화를 체험할 수
있는 군산의 대표 농업축제로 변신에 성공해
스무 해를 맞게 됐다.

축제의 위상만큼이나 흰찰쌀보리의 대접도
달라졌다.�비타민 B1,�B2,�니아신 등의 영양소
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가용성 식이섬유가 일
반 쌀의 7배,�밀의 3.7배나 높은 함량을 지니고
있다.�변비 예방,�비만 예방,�피부미용 등에 좋
아 건강식품으로 사랑받고 있다.

▲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추억을 담는 농촌체
험이 가득
군산시는‘군산꽁당보리축제’의 스무 살을

기념해 24일부터 27일까지 특별한 잔치를 치를
계획이다.�주제는‘꽁당보리 20주년,�두근두근
스무 살’이며 장소는 미성동 행정복지센터 일
원이다.
축제 기간에는 볼거리,�먹거리 등 6개 마당,

50여 개의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.
특히 파랗게 펼쳐진 보리밭 사잇길을 걸으며
추억을 담을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아
련한 추억을 담는 농촌체험 등으로 꾸며져 최
고의 가족 나들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세부 행사로는 △개·폐막식 △난타 △노래

자랑 등 시민참여 무대,�△버스킹 등 공연마
당,�△농특산물 및 가공상품 전시마당,�△농특

산물·짬뽕라면·수제 맥주를 살 수 있는 장
터,�△그린카페 ·보리밭 힐링 쉼터 등 쉼터
마당,�△전통 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놀이
체험마당 △추억의 사진을 남길 수 있는 보리
밭 사잇길 포토존으로 꾸며질 예정이다.
‘군산꽁당보리축제’추진위원회 유덕호 회장
은“축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만족을 위
해 작년 축제에 진행한 전문가 조사 결과를 활
용했다.”라면서“올해 축제는 방문객 동선을 고
려한 행사장 배치,�안전관리 대책의 강구,�가
족 단위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
다.”라고 했다.
보릿고개를 기억하는 어른들에게 아련한 향

수를,�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농촌을 체험하
는 경험의 장인‘군산꽁당보리축제’.�아지랑이

가 피어오르는 봄 들판에서 푸른 청량감과 까
슬까슬 수염 달린 보리 이삭의 군무를 느끼고
싶다면 미성동 보리밭으로 떠나 보는 것도 좋
을 듯하다.� /군산=이재춘 기자

미리보는‘제20회군산꽁당보리축제’ 16기획
2025년 4월 16일 수요일

초록빛청보리밭서즐기는특별한잔치

군산이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청

보리밭에서축제의향연을준비하

며 상춘객들의 발길을 기다린다.

주인공은올해스무살이된‘군산

꽁당보리축제’.

24일 미성동 보리밭 일원에서 열

리는 지역 축제인‘군산꽁당보리

축제’는 올해 더욱 다양한 체험과

즐길거리를마련했다.

24~27일미성동보리밭일원서

50여개주민참여형프로그램마련

시민참여무대·공연마당

전시마당·장터등으로꾸며져


